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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행문’

지난 회에서는 정토종의 초조인 혜원(慧遠,

334~416) 대사의 구도기를 소개하였다. 이번에는

정토종 조사 계보에는 빠져있지만, 정토종이 하

나의 종파로 형성되는 데 기초를 다진 분으로,

‘아미타불 칭명염불’의 시조로 불리는 담란(曇

鸞, 476~542) 대사의정토사상과행장을알아볼까

한다.

위의글〈왕생론주〉‘서문’에서보이듯용수보

살의 이행문(易行門)설과 난행문(難行門)설에 기

초하여 보다 쉬운 방법으로 중생을 정토, 즉 깨달

음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염불수행의 길을 본격적

으로안내한선지식이바로담란대사이다.

담란 대사는 천친(세친) 보살이〈무량수경〉의

본 뜻에 맞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극락왕생의 원

(願)을 세워 지은 게송인〈무량수경우바제사원생

게〉(왕생론)에 주석을 붙인〈왕생론주〉를 통해

이렇게자문자답하는듯하다.

“성불하는가장쉽고빠른방법은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본원력(本願力:

근본 원력)에 의지하여 업을 지닌 채 윤회계를 벗

어난 정토에 왕생하여 불퇴전지에 올라, 무생법

인(無生法忍)을증득하는염불수행이다.”

아미타불 원력의 배 타고 피안에 당도한다

그렇다면, 쉬운 길(불력수행)과 어려운 길(자

력수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담란 대사는〈왕

생론주〉서문에서“보살이 불퇴전의 경지를 구하

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면서, 난행도(難行道)

와이행도(易行道)를설명하고있다.

“난행도는 오탁의 세상에, 그리고 부처님이 계

시지 않는 때에 불퇴전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첫째, 외도(外道)이니 보살의 법을 어지럽게 한

다. 둘째, 성문(聲聞)이니 자신의 이익으로 대자

비를 장애한다. 셋째, 무원악인(無願惡人)이니 다

른 사람의 수승한 덕을 깨뜨린다. 넷째, 전도선과

(顚到善果)이니청정한선행을능히파괴한다. 다

섯째, 유시자력(唯是自力)이니 타력에 의지함이

없다. 이는 비유하자면 마치 육지에서 걸어가면

힘든것과같다.”

우리가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의 룸비니로 가려

할 때, 자력수행의 난행도가 걷거나 헤엄쳐서 가

는 것이라면, 불력(佛力)수행인 이행도는 빠른 배

나비행기를타고가는것과같다. 

“이행도는말하자면, 단지부처님을믿는인연
(信佛因緣)으로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다. 부처님의원력에힘입어문득저청정토에능
히왕생하는것이다. 부처님의원력에의지하여

곧 대승 불퇴전의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 - 〈왕생론주〉

염불하는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룬다

대승불교의 아버지이자 선종을 비롯한 8종(宗)

의‘할아버지 스승(祖師)’인 용수 보살이〈십주

비바사론〉에서 성불에 이르는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을 이처럼 극명하게 설명했음에도, 구도자들은

왜 여전히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더구나

온갖 장애와 유혹이 더욱 치성한 오늘날 이 오탁

악세에서쉬운길을외면하는것일까.

한국불교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정토법

문을‘하근기나 하는 쉬운 수행’정도로 여기는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듯 하다. 하지만 불자들

은 대승의 할아버지이자 선종의 제12ㆍ14대조사

인 마명ㆍ용수 보살이 왜 정토법문을 선양했는지

를분명히알아야한다.

선종에서는 극소수의 도인들만이 확철대오하

여 생사해탈하지만, 정토종에서는 시장의 할머

니, 상인, 노예와심지어는살생을업으로하는백

정이나 반려동물들까지 윤회계를 벗어나 정토에

왕생한 사실이〈왕생록〉이나〈동물왕생불국기〉

등에무수히등장하는것이다.

담란 대사를 비롯한 정토의 스승들이〈관무량

수경〉에서 주로 인용하는“아미타부처님을 염하

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며(是心是佛), 염불하

는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룬다(是心作佛)”는 법

문을 깊이 참구하여 성불의 지름길을 찾아

보시길바라마지않는다.

팔만 대장경을 샅샅이 읽은 후 가장 빠른

성불의 길이 정토법문에 있음을 확인했다

는 담란 대사 역시, 난행도를 걷다가 이

행도로 전향해 생사해탈한 선지식임

을상기해보자.

참된 장생불사법은 정토법

문에 있다

중국의 남북조시대인 서

기 476년, 산시성(山西省) 안

문(雁門)에서 태어난 담란 대

사는 어려서 고향 근처인 오

대산의 영험한 이적을 보고

발심 출가하여 반야학의 4론

이라고 일컬어지는〈중론(中

論)〉〈백론(百論)〉〈십이문론

(十二門論)〉〈대지도론(大智

度論)〉과 그밖에 불성에 관한 여러

학설을공부했다.

대사는 뒤에〈대집경(大集經)〉

을 독송하며 깊은 뜻을 살펴 주석을 하고 있었는

데, 작업을절반쯤했을때그만감기증세의병에

걸려 의원을 찾아갔다. 그랬더니, 그 의원이 도교

의방술(方術)을권하는것이었다.

“사람의 목숨이 위급하여 하루저녁처럼 무상

(無常)합니다. 내가듣자니신선술을배우면오래

살수있다고합니다. 신선술을먼저배운뒤불교

를숭상하는것이맞지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담란 대사는 강남으로 유명한 도

사인 도은거(陶隱居)를 찾아가〈선경(仙經)〉열

권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길에, 낙양

에서보리유지(菩提留支) 삼장법사를만났다.

담란 대사가 물었다. “불법 중에도 이〈선경〉을

뛰어넘는장생불사법이있습니까?”

보리유지 법사가 대답했다. “북방에도 장생불

사법이 있는가? 설사 있다 한들 잠시 죽지 않더라

도 결국에 윤회하게 되는데, 뭐 그리 귀한 법인

가? 참된장생불사법은우리불교라네.”

양무제“담란 법사는 육신보살이다”찬탄

보리유지 법사는 정토삼부경의 하나인〈관

무량수경〉을 주면서“여기에 의지하면

삼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고, 육도를

윤회하지 않아서 텅 비어 쉬게 되

며, 화복과 성패가 없는 것을 수명

으로 한다. 강변의 모래 만큼의

겁(劫)으로도 무한한 수명에 이

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부처님

의장생법”이라고말했다.

이에 담란 대사는 크게 기

뻐서〈선경〉을 불태운 다음

정토에 전념하여〈예정토〉

12수를 짓고, 〈안양집〉두

권을 저술했다. 위(魏)나

라 왕이 담란 대사를 높

이 받들어‘신란(神鸞)’

이라는 법호를 하사했으

며, 칙명으로 병주의 대암

사(大巖寺)에 머무르게 하

였다.

염불수행으로 득력한 담란

대사에게는 신비한 이적(異

蹟)이 많았다고 전한다. 남

조(南朝)의 양무제(梁武帝)

를 만난 뒤 북쪽으로 돌아가

자 양무제는 수시로 북쪽을 향

해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담란

법사는 육신보살이다”라고 찬탄했

다고전한다.

극락정토에서 온 용수보살 친견하고 왕생

대사는 만년에 분주의 현중사(玄中寺)에서 주

석했다. 또한 개산의 북쪽으로 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염불수행을 했으며, 동위(東魏)의 흥화4년

(542)에 평주의 요산사(遙山寺)에서 67세의 나이

로왕생하였다.

어느날 저녁, 성스러운 인도 승려가 나타나서

“나는 용수(龍樹)라네. 오랫동안 정토에 머물다

가 그대의 뜻이 나와 같기에 만나러 왔다”며 다음

과같은게송을일러주고사라지는것이었다. 

“한번 떨어진 나뭇잎은 다시 가지에 붙지 못하

고/ 다발을 묶지도 않은 수수를 창고 안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며/ 날아가는 흰 갈매기는 잠시도 머

물지 아니하나니/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쫓아

갈 수도 없는 것이며/ 현재는 또한 이제 어느 곳

에있으리오.”

담란 대사는 때가 되었음을 알고 대중을 모아

놓고당부했다.

“인생이란 괴롭고 괴로움이 그칠 날이 없다. 지

옥의 여러 고통을 두렵게 생각하고, 구품정업(九

品淨業)을닦도록하라.”

제자들이 소리 높여 염불하자 대사는 서쪽을

향해 예배하고 입적하였다. 절에 머물던 모든 사

람들은 꽃으로 장식한 깃발들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고, 하늘의 음악이 오랫동안 울려퍼지

는것을들었다고〈속고승전〉등에전한다.

대승의 염불심 살아나야 불교중흥 가능

정토종 초조 혜원 대사의 사후 150여년 뒤에 활

동한 담란 대사는 정토법문을 사회전반에 확산시

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하는 관행은 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

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인물로는 일본 정토진

종의개조신란(親鸞)을들수있다.

정토종이 중국과 일본에서 선종과 쌍벽을 이루

며 발전해온 반면, 신라ㆍ고려시대에 성행하던

염불수행이 극도로 폄하되고 정토관련 서적마저

흔치 않은 오늘날. 대승불교의 위대한 선지식들

이 고구정녕 선양했던 정토법문을 참구하여 누구

나노는입에염불하는시절이올때, 비로소불자

들의 신심이 살아나 한국불교의 중흥을 기약할

수있으리라.

대문 밖이 저승이니, 불

자님들은 언제 어느 때나

‘나무아미타불’을 염하여

생사해탈의든든한양식(資

糧)을 삼으시길 간절히 기

원드린다. 나무아미타불!

‘수행쉬운길’안내한칭명염불시조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대표)

오대산영험한이적보고출가

양무제“담란은육신보살”칭송

정토법문사회확산에기여

“수행하기 쉬운 길(易行門)이란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써 청정한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부처님의 원력을 입

어 곧 저 청정한 국토에 왕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부처님 원력에 의지하여 대승의 정정취(正定聚)에 들어간다. ‘정

정’이란 곧 이 아비발치(不退轉地)를 말한다. 비유하면 물 위에서 배를 타면 즐거움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무량수경

우바제사는한마디로대승의극치이며뒤로물러나지않고바람을타고항해하는것이다.”- 〈왕생론주(往生論註)〉

그림·김흥인

정과사에모셔진담란대사의육신사리(肉身舍利ㆍ등신불)를묘사한삽화.

김성우의念念佛佛覺覺者者 列列傳傳
⑧ 아미타불 칭명염불의 시조 담란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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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불교는연등전문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독특한디자인과숙련된노하우로각종연등을제작보급하고있습니다. 
항상등불을밝히는마음가짐으로등제작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